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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배구연맹이‘강민웅 유니폼 사태’로 인해 고개를 숙
였다.
한국배구연맹(KOVO)는 16일 오전 9시 30분 연맹 대회의실

에서 대한항공-한국전력전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 및 심
판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.
상벌위원회는 박주점 경기감독관을 이번 시즌 잔여경기에

서 배제했고,�보조 책임자인 주동욱 심판감독관에게 5경기
출장정지에 벌금 50만원,�선수 교대 때 확인 임무를 다하지
못한 최재효 주심과 권대진 부심에게 3경기 출장정지에 벌
금 30만원을 부과했다.
신원호 사무총장은“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스

럽게 생각한다.�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상벌위
를 열게 됐다.�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에 대해 노력하겠다”
고 밝혔다.
이어“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.�점수 삭감에 대해

서 FIVB�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.�비슷한
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,�당시 처분이 정당했는지 자문을
구할 것이다”고 설명했다.
한편,�일부 팬들과 프로배구 관계자들은 유니폼을 챙기지

못한 강민웅의 잘못도 있지만,�규정을 어긴 선수를 경기에
뛰게 한 경기감독관이 가장 큰 잘못을 했다고 비난의 목소
리를 내기도 했다.� /김민근 기자

‘유니폼사태’박주점경기감독관시즌아웃

뮌헨,�기선제압… UCL�8강 진출 가능성

바이에른 뮌헨(독일)이 2016~2017�유럽
축구연맹(UEFA)�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
에 성큼 다가섰다.�
뮌헨은 16일 오전(한국시간)�독일 뮌헨

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6강 1
차전에서 아스날(잉글랜드)을 5-1로 대파
했다.�
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뮌헨은 2차전에

서 4골차 이상으로 패하지 않을 경우 다음
라운드에 오를 수 있다.�티아고 알칸타라
가 두 골을 터뜨렸고 아르연 로번,�로베르
트 레반도프스키,�토마스 뮐러가 한 골씩
을 보탰다.�
6년 연속 16강에서 미끄러진 아스날은

또 다시 탈락 위기에 몰렸다.�2차전이 안
방에서 열리지만 뮌헨의 전력을 감안하면
역전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.�
뮌헨은 전반 11분 로번의 선제골로 앞섰

다.�로번의 왼발이 빛났다.
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

는 특유의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로번
은 왼발 감아차기로 아스날의 골망을 흔
들었다.�

아스날은 전반 30분 동점골을 터뜨렸다.
알렉시스 산체스가 페널티킥에 실패했지
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득점에 성공
했다.�
후반전은 완벽한 뮌헨의 페이스로 진행

됐다.�후반 8분 레반도프스키가 필립 람의
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었고 3분 뒤에는
알칸타라가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.�
알칸타라는 후반 18분 아스날 수비수에

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중거리 슛으로 4-1
을 만들었다.�
뮌헨은 끝까지 아스날은 괴롭혔다.�후반

43분 교체로 등장한 뮐러가 왼발 슛으로
쐐기를 박았다.�2차전 대반격을 꿈꿨던 아
스날 입장에서는 통한의 한 방이었다.�
또 다른 16강 1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

드(스페인)가 안방에서 나폴리(이탈리아)
의 추격을 3-1로 따돌렸다.�
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8분 선제골을 헌

납했지만 카림 벤제마와 토니 크로스,�카
세미루의 릴레이 골로 뒤집기를 일궈냈다.�
이들 4개팀의 16강 2차전은 다음달 8일

열린다. /김민근 기자

아스날전5-1�대파…티아고2골·로번·레반도프스키·뮐러1골씩

바이에른 뮌헨(독일)이 2016~2017�유럽축구연맹(UEFA)�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큼 다가
섰다.�사진은 16일 아스날을 5-1로 제치고 기뻐하고 있는 뮌헨 선수들의 모습.

2018�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고 있는‘2017�ISU(국제빙상경기연맹)
사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’개막일인 16일 오전 대한민국 민유라·알렉산더
개믈린 선수가 강원 강릉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스댄스 쇼트 댄스 종
목에서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.

2018�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고 있는‘2017�ISU(국제빙상경기연맹)
사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’개막일인 16일 오전 오스트레일리아 마틸다 프
렌드·윌리암 바다우이 선수가 강원 강릉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스댄
스 쇼트 댄스 종목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.�

동계스포츠의‘꽃’…4대륙피겨스케이팅선수권개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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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평창올림픽참가할것”

안현수,�7번째금메달도전

러시아“우리대표팀위해뛸것”

러시아의‘쇼트트랙 영웅’안현
수(32·러시아명 빅토르 안·사
진)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
7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.
16일(한국시간)�러시아 인테르팍

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크라
프초프 러시아 빙상연맹회장은
“빅토르 안이 2018�평창 동계올림
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위해 뛰
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크라프초프 회장은“빅토르 안은 러시아 쇼트트랙을

위해 많은 일을 했고 우리 팀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”
면서“그와 훈련한 모든 선수가 기량이 향상됐고 러시
아 쇼트트랙은 세계 선두 그룹에 들어간다”고 말했다.
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

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.
이후 부상으로 한 동안 슬럼프를 겪다가 재기에 성공

했으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면
서 파벌 논란에 휩싸였다.
2011년 러시아로 건너간 안현수는 귀화해 소치 동계

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500m와 1000m,�5000m�남
자 계주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다.�1500m에서는 동메달
을 추가했다.�
두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안현수는 평창에서 7번째

금메달에 도전한다.�
안현수는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

겸해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�쇼트트랙 4차 대회
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.�
당시 안현수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평창올림픽에

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.� /김민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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